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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사일 요격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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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 주의 칼럼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실험을 5월 30일에 실시하겠다고 이례적인 발표를 했었습니다. 만일 이 실험이 실패하면 미국은 체면을 크게 꾸기고 북한과 북한의 지지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실험일자를 미리 공표한 것은 미국이 그런 실험에 성공할 자신 감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은 공표한 스케줄 대로 5월 30일에 그런 실험을 실시했고 그 실험은 성공이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모방물체를 미국의 요격 미사일은 하와이 동북쪽 상공에서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모방한 목표물체를 태평양의 마샬 군도에서 발사했고 요격미사일은 로스안젤레스의 북쪽에 있는 반덴버그 공국기지에서 발사한 것입니다. 이번에 실험한 목표물은 지금까지 실험한 어떤 목표물보다 더 높고 더 장가리를,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항해한 묵표물이었다고 미국 미사일 방위국장인 짐 사이링 (Jim Syring) 중장이 발표했습니다. 그는 그 실험의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최고도의 기술을 동원하여 지금부터 2020년 사이에 북한이 발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목표 미사일을 똑 같게 설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의 요격실험을 하기까지는 “킬 비허클” 이라는 요격미사일로 17번 실험하여 9번 성공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을 모방한 고공, 고속 미사일을 실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번 실험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호언 장담을 무력화 하는 데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걷운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하는 소위 살보 (Salvo)식 발사에는 아직 역부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 방면의 연구와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링 중장의 말에 의하면 이번 실험에 2억 4,4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번 실험은 18번째의 미사일 요격실험이었고 그 중에서 10번째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미사일 방위국은 이번의 정묘한 성공으로 자신감을 확고히 했기 때문에 2018년의 8월이나 9월 이전에는 동종의 실험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실험을 포함한 18 번의 실험까지 2002년 이후 400억 달러를 요격미사일 개발에 사용했습니다.


이번의 요격실험은 북한이 248마일을 항해한 단 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지 이틀만에 실행한 것입니다. 비록 방위성 미사일은 성공했지만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존 맥케인 (John McCain) 의원은 우리는 요격이 성공했다고 해서 방위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여 선제 타격의 필요성을 은근히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이 쿠바에서 한 것 처럼 미사일을 북한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에 설치한 사드가 지금이라도 작동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은 협박과 도발은 그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끝       
